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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이미지를 녹색관광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가 관광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보는데 있다. 

지역 이미지화 연구를 종합적인 지역 연계성과 관련 지어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전 근교 정뱅

이 마을 사례를 문헌연구와 현지 조사법을 병행하여 분석해 보았고, 외국의 성공 사례를 도입하여 비교 연

구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역의 이미지화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의 상품화와 지역상생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녹색 루트를 형성하여 도시인들에게 전원으로의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미지화에 성공한 농촌 마을은 농촌 체험과 미술 

작품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적 기회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 근교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의 녹색관광개발과 이미지화 연계 작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실무자들에게 지역 경영 및 관리방향에 대한 실절적인 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중심어 :∣녹색 관광∣지역 커뮤니티∣이미지 연출∣정뱅이 마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to develop the image 

of the local community in conjunction with green tourism, thus to explore the concrete ways to 

vitalize local community with diversified green tourism programs.

In the pursuit of relating the research of community image-building with comprehensive lo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Jung Bang I village near Daejeon and analyzed 

the case through both written materials and on-site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community image-building contributed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its revitalization. Second, it was observed that 

community image-building led to form a "green route" that played a role as a passage to link 

townspeople to the country.  It was also verified that those country villages that succeeded in 

image-building provided the places where people could experience the country and arts, which 

showed the potential of their roles as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be able to suggest the direction to where the green tourism and 

image-building projects of the small communities near towns should go, and also provide a 

substantial guideline to related people regarding how to operate and mainta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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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역을 규정하는 개념 속에는 외부의 시선과 지역 주

민들에 의하여 내재화된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할 것이

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역은 다양한 이미지가 표출되

고 있는 사회적 공간 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사회 일상에서의 공간적 이미지는 중첩된 역사적 

사회,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환

경의 공간성은 현재를 살고 있는 그 해당 지역의 문화

를 표출하는 이미지로 귀결되어 진다고 할 것이다[1]. 

따라서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의 이미지, 상징화 작업을 

하나의 전형적인 지역특성화(상품화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개발의 지름길로 여겨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

방색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일환으로 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화 그리고 관광이미지화가 지자체들의 

중요한 이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관광이 지역이미지 개선과 지역개발의 중요한 도구로

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나 

지역성(Locality)을 근거로 한 관광이미지 개발은 무엇

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고에서 다루게 될 사례는 都市와 農村의 접점 부분, 엄

밀히 얘기하여 도시 근교 농촌 녹색공간의 연장선적 의

미의 장소성(meaning of place)에 관한 이미지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대규모 개발과는 다

른 지역성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접근 형태라 할 것이

다. 이렇듯 소규모 커뮤니티 지역 관광개발은 궁극적으

로 지속가능한 소프트 연성 관광이자 녹색관광과 연계

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2]. 사실상 녹색관광

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이 넘실대던 20세기 후반부

터 관광개발 방식의 중요한 테마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범지구적인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녹색관광 관련 주제는 이제 관광을 얘기하는 이들

의 중심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많은 

도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단기간 동안 교외지역

과 인근 배후지인 농촌을 방문하고 있고 이에 녹색관광

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농어촌 지역 개발방법의 실용

적인 도구 일뿐 아니라 도시근교 지역에서의 생태 환경

적 차원의 운동으로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그 접근과 

사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반면  지역성에 기초한 

공동체 공간의 이미지 개발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접근은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의 심도 역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초기 단계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 이미지화 과정을 통한 親녹

색관광적인 지역 커뮤니티 공간체계에 대한 연구는 지

속 가능한 개발 연구의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둘째로는 녹색관광의 양적인 확산 전제 속에서 특정 부

분만 강조되거나 간과되었던 기존의 연구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역 여가와 녹색관광 개발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도시 근교 녹색관광개발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추적해 본다는 의미도 있다 할 것이다. 

Ⅱ. 접근 방법 연구론

1. 녹색 관광 접근론
녹색관광이란 무엇인가?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루

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4]. 물론 당시 시대적 

상황이 현재와 다른 배경이라고는 하나 인간 본연의 평

화적 상태로 돌아가기를 갈구한다는 점은 현대에도 여

전히 유효한 담론이라 할 것 이다. 즉, 녹색관광 패러다

임은 복잡한 현대 물질문명의 최정점에서 야기되고 있

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진지한 탐구이자 인간 정

체성과 참삶에 대한 구체적 물음이기도 한 것이다. 관

광개발의 재순환과 재개발 측면 에서도 녹색 연성적 개

발 방식은 이미 학자들 사이에 논의의 핵심으로 꼽혀왔

으며, 특히 지난 10여 년 간 관광학 연구자들(관광정책 

및 자원 개발론 중심)에 의해서 지속적인 관심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야마자키․오야마․오오시마[5] 등은 녹

색관광이 넓은 의미에서 농촌지역을 활성화 하고 농촌 

지역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 

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그 외에 서구의 학자들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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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녹색관광을 

전통적인 농촌의 활성화나 개발 방법론적 도구에 그치

지 않고 도시 근교를 아우르는 都農 지역재생을 포함하

는 지역개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6]. 이에 관련

된 국내 연구로는 농촌 어메니티 개념과 관광현상 구성

요소를 이용한 농촌 녹색관광정책의 방향을 강조한 연

구와 녹색관광을 지역 특성화 또는 자원화 개발 측면에

서 시도한 연구들이 눈에 뜨인다. 국내에서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강신겸은 녹색개발의 개념으

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제안한

다[7].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과제

들을 해결해나가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무너져

가는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자립, 즉 농촌 웰빙을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특

히 관광·문화예술·교육, 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

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경제학, 지역학, 행정학, 그리고 지리 

및 조경학 등에서 ‘녹색관광’을 지역 발전의 테마로 이

해하면서, ‘녹색관광’의 산업 경제적 가능성에도 주목해 

왔다. 도시민의 농촌방문 수요를 창출 혹은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녹색농촌체험마

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농촌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2000년대 중반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

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00개 권역 확대추진 계

획, 농촌관광마을 1,000개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

게 녹색관광의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국

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꾸준하게 표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단체나 기관 주도의 지

원 시스템은 그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에

서조차 상호 유기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추

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

다. 그 외에도 녹색관광과 연계된 산업적 접근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는 달리 녹색성장과 산업 이라는 미명하

에 인간이 도달해야할 또 다른 ‘기대와 욕망속의’ 대상

으로 녹색관광 관련 개발정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2. 지역 연출과 관광 : 이미지와 지역
지역의 이미지화 작업을 위한 틀과 연구 접근론 방법

은 사실상 새로운 시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지역 개발론의 관점[8] 그리고 지역 마

케팅의 일환으로 발전된 장소 마케팅적 견해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특히 이무용은 장소 마케팅

적인 장소성(meaning of place) 에 주목 하면서 장소의 

지역적 의미론을 부각시키는 자원화 작업에 관심을 표

명한다[9]. 이는 지역의 복합적인 문화적 자원과 자산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개발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논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장소성에 대한 접근 이

야말로 공간의 관광자원개발에 있어 그 실용적 결실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 이미지와 특성화된 브랜드 창출

의 필요성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특

히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이미지 재창출에 고심하는 일

련의 노력들은 일종의 지역 이미지 구현을 위한 상상력

의 과정(Process of imagination)으로 이해하여도 무방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은 <이미지 산

업>이라는 언급이야 말로 그 학문적 타당성을 보장받

고 있는 듯하다[10]. 이는 결국 지역 상상력에 기초한 

이미지 연출( Mise en tourisme) 이라는 개념으로 연결

된다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역 이야기 창출

(Story-telling) 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어 짐을 의미한

다 할 것이다. 현재 지역 이미지 연출에 대한 기존 연구

의 흐름은 사실상 지역 개발 상품화 과정이라는 관광개

발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일부 외국의 사례에서 종합적인 지역 

이미지화와 지역주민들의 이미지 연출 노력에 대한 연

구들이 보이고 있다[11]. 국내의 경우 마을가꾸기

그림 1. 지역 이미지 연출의 접근 개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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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와 마을 CI 형성에 대

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특히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접

근 기법을 중점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의 CI 연구 사례

들은 녹색관광 이미지 개발과 연관된 구체적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12]. 그러나 이 연구들도 종

합적인 지역의 장소성을 이미지화 하거나 상징화 한다

기보다 부분적인 마을 게시판이나 표시판 등을 정비하

는 수준이거나 지역 상징화를 위한시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접근 이므로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연계성을 담보로 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일천한 편

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현지 조사방법
본 논문의 연구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례 연구(case study method) 접근 방식을 중심

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최근 들어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사례연구 방

법은 행태주의 연구에서 놓치기 쉬운 실제생활의 맥락

을 파악하여 복잡한 사회현상의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

다 할 것이다[13]. 세부적으로는 문헌연구(Docum 

entary study)와 함께 현지 지역 참여 조사론(etude sur 

le terrain)를 근간으로 본 연구를 구성하였다. 사실상 

본 논문이 지역에 대한 고찰임을 감안할 때 지역에 대

한 연구는 그 지역의 특성이 내재된 공간의 본질을 규

명하여야 한다는 지리학적인 지역 참여 조사론 을 바탕

으로 한 것이다[14].  아울러 특히 최근 들어 기존의 설

문지나 인터뷰 방식 외에도 영상과 이미지 자료들을 활

용하는 빈도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 질적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15] 본 연구는 이러한 질적 방법

론을 중용하여 활용 하고자 하였다. 논문 내용 구성은 

선행 문헌 연구를 참조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과 구

술을 통해 도출된 내용 그리고 지역 방문을 통하여 종

합적으로 정리된 영상 자료들을 중심으로 최종 구성되

었다. 현지 방문 조사는 2010년 2차례에 걸쳐 행하여 졌

으며 정뱅이 마을 전반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는 도농교류센터를 통하여 주민들을 소개받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사진 자료 촬영과 구술 자료 

들을 채록 정리 할 수 있었다[16].

Ⅲ. 사례 분석

1. 대전 정뱅이 마을의 사례
최근 들어 적지 않은 지자체 에서 유무형의 지역 특

산물과 지역 마케팅을 기반으로 많은 축제가 조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청 대전권 만 하더라도 인삼 축제

(금산), 세종대왕 약수 축제(초정), 쭈꾸미 축제(태안), 

머드축제(보령) 등등 그 양적인 증가는 익히 알려진 바

이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열리는 축제는 많은 비용

과 투자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적인 모

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만성 적자 축제 내지는 고

만 고만한 행사거리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이런 문제

점을 보완하고 마을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마을의 ‘영상이미지’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러

한 마을 이미지 작업이 성공한 사례로 대전 근교에 위

치한 정뱅이 마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지역 현황 
현재 26가구 67명이 살고 있는 정뱅이 마을의 행정명

은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이다. 마을 앞에 흐르는 냇가

와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풍수지리학적 측면으로 보면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인 

‘100년 후에도 살고 싶은 농촌’에 걸맞게 나무로 만들어

진 담장, 이전에 사용했던 물품들과 오랜 사진들로 꾸며

진 담장, 나무와 꽃이 채색된 담장, 그리고 각종 조형물

들이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그 결과 2007년과 

2008년에 녹색체험마을, 도농교류센터 마을, 도시 만들

기 시범 사업 마을로 선정되었다. 도농교류센터는 2009

년 3월 마을 입구에 완공되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

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커뮤니

티의 모습은 우리네 여타 농촌 또는 도시근교 마을의 정

경과 다름이 없다. 그럼, 이 마을의 특성화된 차별적 전

략화 부분에 대한 개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 영상 이미지화 동기
정뱅이 마을은 2000년 초반만 해도 다른 농촌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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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평범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젊은 층들은 이 마을

을 떠나 대전 도심에 자리 잡으면서, 고령층들만 남아

있는 쓸쓸한 농촌으로 변하고 있었다. 여타 주변 마을

처럼 급격한 도시화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농촌 공동

화 현상을 숙명처럼 짊어져야 할 시점에 주민들은 이 

마을로 이사와 정착한 일부 지식인들(목원대 권선필 교

수 등등)과 힘을 합쳐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작업을 시도

하게 된다[17]. 마을 주변의 산과 들을 소재로 ‘들꽃 축

제’를 열어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시도 하였으며,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 등을 체험하는 

행사를 열어 근교 도시인들을 중심으로 마을을 적극적

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절실함을 인식한 주민들은 지역 예술가를 초빙하여 마

을 조형화에 힘을 쏟게 된다. 결국 이 평범하고 소규모

인 커뮤니티에 도시인들의 발길이 항상 머물게 하도록 

향토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을의 미관과 조형을 바

꾸게 되었다. 결국 외부인의 발길이 이어지게끔 하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성 볼거리를 한시적으로 개발하는 

것 보다 마을이 내재한 자연적, 예술적, 문화적인 향토

적 정서를 방문객이 만끽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일상적

이고 정적인 아름다움을 외부인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끔 정서적인 상상력을 부여하고 이끌어 주는 부

분이라 할 것이다[18].

그림 1. 정뱅이 마을의 도농 교류센터와 담장의 이미지화

1.3 지역 이미지화 작업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경과 마을 전체

의 담장을 테마별로 이미지화 하였다. 무미건조한 의미 

없는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냄새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적 담장을 

조성했다. 담장을 일종의 전시관으로 꾸며, 담장 안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마을의 역사적 공간을 설명해주고 

이를 뒷받침 하는 유산적인 향토 물품을 진열하는 과정

을 거쳤다. 오래된 조리 기구, 흑백 사진, 농촌의 전통 

물품들을 소박한 형태로 전시하였다. 일부 담장 위에는 

도자기나 인형을 설치하여 새로운 정취를 조화롭게 이

루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화가들이 참여해 마을의 상징

인 야생화들을 그려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그들의 작업에 대한 지역적 장소성(meaning of place)

이 가미된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가들

은 채색할 대상과 종류를 신중히 선택하여 담장의 형태

와 미관을 결정하여 마을 꾸미기에 참여했다. 또한 마

을의 상징물을 향토적 이미지로 조성해 더욱 풍성한 미

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마치 서구에서 지역개발

의 자발적 주체로서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건

축물 미관 위원회나 지역 브랜드 기획 위원회의 역할과 

유사한 경우라 할 것이다[19].

1.4 녹색 도보관광
걷기를 기본으로 주변과 연계된 녹색 체험 여정도 하

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시 말해 이 지역이 가지는 느림의 전통을 하나의 루트

화로 정례화 하여 대전 근교의 기존 관광지인 갑사, 동

학사 까지 아우르는 녹색 여정의 길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관광루트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마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마을 주민 인터뷰, 2010). 

이와 연계하여 마을에는 자전거를 방문객들에게 무료

로 대여해 주는 곳이 있다. 이러한 도보와 자전거를 활

용한 녹색 관광의 패턴으로 연계 도보관광이 하나의 전

략적 방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은 정뱅이 마을 주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것이다. 느린 걸음의 여유를 만끽하는 것

은 새로운 지역과 풍경을 바라보는 즐거움의 중요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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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라 할 것이다. 이는 유럽의 Touring Club 이라는 

도보와 자전거를 통한 지역 관광 패턴의 경험에서도 찾

아 볼 수 있다. 

그림 2. 정뱅이 마을 관광 이미지화 개발 개념도 

위의 개념도는 정뱅이 마을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 연

출의 구체적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여 본 것으로서 궁

극적으로는 종합적인 지역성(지역 정서와 이미지화를 

통한 상상력과 이야기)에 근거한 녹색체험 여정과 지역 

축제적 요소까지 가미한 소프트 관광 자원 개발을 의미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뱅이 마을의 사

례는 1980년대 서구 유럽 국가들이 고심 하였던 농촌과 

도시 근교의 지역 정체성 창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20]. 

2. 해외 지역 비교 : 프랑스 사례
2.1 바르비종 마을
바르비종(Barbizon)은 프랑스 수도권 지역인 일드 프

랑스 지역 (region île-de-France)의 센 마흔느 (Sein 

e-et-Marne) 에 위치한 마을이다. 여타 인상파 화가들

의 단골 주제로 알려진 풍경들로 잘 알려져 있다. 촌락

을 둘러싼 광활한 밀밭과 수도권 지역의 숲은 이곳이 

프랑스의 다른 농촌과 다름없는 평범한 시골이라는 느

낌을 준다. 만약 이 시골 풍경을 그려낸 밀레와 루소 등

의 화가들이 없었더라면 이 마을은 그저 평범한 전원 

마을로 머물렀을 것이다. 19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빠리

시는 퐁텐블로(Fontainebleau) 숲과 빠리 지역 주변 숲

에 대한 즐거움을 알리기 위하여 많은 가이드 책을 출

판했다. 이 책들은 인근 지역 마을을 알리게 되었으며 

이 책을 접한 화가들이 1830년대 이후 주변의 자연과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 모여들어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1848년에 빠리에서 발생한 유행성 질병을 피하기 위하

여 많은 빠리 출신 화가들이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으

며 결국에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바르비종 파(Ecole de 

Barbizon)가 형성 되게 되었다. 그들 중에 유명한 루소

와 밀레가 빠리에서 이주하여 정착한다. 그들은 당시로

서는 파격적인 화법으로 미술계에 큰 충격을 던지게 된

다. 그것은 바로 직접 야외에 나가 풍광을 그려냄으로

써 사실 그대로 꾸밈없는 자연의 생동적 느낌을 후세에 

전해준다는 것이다. 이들이 그린 밀밭과 전원 그리고 

주변의 숲들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훌륭한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관

광객들이 찾는 장소는 화가들의 모임장소나 아틀리에

로 대부분 지금은 박물관으로 꾸며져 많은 사람들의 관

심을 받고 있다. 주말에는 가까운 빠리 지역 시민들로

부터 아시아에서 온 방문객들로 이 마을은 조용하지만 

그다지 평온하지만은 않은 풍경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경우 영상이미지는 여러 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지역의 

홍보수단이자 지역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

은 실체라 할 것이다. 특히나 조금 그 모습은 다르지만 

바르비종 사례 역시 하나의 문화지역의 영상화를 자연

스럽게 이끌어 내고 있는 관광과 예술의 전원 마을이라 

할 것이다. 대규모 관광객이나 개발이익 환수보다 우선

시 되었던 것은 하나의 지역 문화와 결합된 문화의 흔

적을 탐방하고 지역민의 삶속에 내재화 하는 지역의 향

유에 있다 할 것이다[21]. 오베흐 쉬흐 와즈(Auve 

rs-Sur-Oise)의 고호 마을 역시 유사한 사례라 할 것이

다. 고호가 그린 풍경을 살린 전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 자연의 감성과 녹색의 풀냄새를 캠버스 화폭 속

에서 지역의 일상으로 옮겨놓는 일 인 것이다.

2.2 르와르 강 유역(Val de Loire)
르와르 강 유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으

로 문화유산이 농촌 전원관광자원과 결합된 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마치 신문의 행간을 읽어야 제대로 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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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같은 글을 발견하듯 고색 찬연한 古城들 사이에 위

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마치 새로운 이미

지의 관광과 지역의 공존을 찾을 수 있다. 사진엽서와 

같은 이미지 마케팅과 인터넷 홍보 외에도 눈으로 담는 

인간의 정이 담긴 이미지야 말로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 

지는 관광지의 화려한 영상이미지와는 차별된 진정한 

지역 녹색개발의 이미지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작은 즐거움이 녹색 관광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는 원

천은 바로 이렇게 작은 이야기 활성화(녹색 스토리텔

링)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주변 古城들

과 연계하여 빛 마케팅을 활용한 연출(Mise en 

tourisme)방법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적 마을 연극 축제의 형식도 적극 활용되

고 있다[22].

Ⅳ. 소결론과 시사점 

지역을 이미지화 하는 것은 관광이 가진 속성인 이미

지 상품화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결정화 작업이라 사료

된다. 특히 하드웨어적 대규모 개발은 그 투자 가치에 

비례하여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또한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 환경과의 충돌 이라는 취약점을 내포한다 할 것이

다. 이런 점에서 녹색관광의 수단과 개발 방식은 소프

트웨어적 지향이며 소규모 지역 개발방식에 효과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고 에서는 관광영상 이미지화를 통한 새로

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의 상품화와 지역상생의 길을 도

모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뱅이 마

을이 가지는 미래적 함의는 단순한 마을의 이미지화에

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연계된 녹색 루트를 

설정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와 일상속의 녹색

공간과 관광을 즐기는 대상지로 승화하여야 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자전거 동호회와 사진 동호회 회원

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다는 점을 볼 때 가능한 일이라

고 본다. 또한 가족 단위로 와서 마을을 둘러보는 모습

도 좋은 가능성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 할 수 있다. 도

시 아이들에게 먼 시골이 아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

이한 도시 근교에서 농촌 체험과 미술 작품 체험을 누

릴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마을 앞 냇가

에서 신나게 물장난과 놀이를 계절별로 즐기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 마을에 숨겨진 작가와 그

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한다면(이효

석 마을, 정지용 마을 등과 같은), 프랑스의 사례와 유

사한 발전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소박한 마을의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지역 주민들로 부터 나

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해변도시 스카보로

(Scarborough)가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뿐 아니라 지

역 작가가 창출한 쉐도우맨이라는 소설로 문화와 관광

을 일구어 내었듯이 말이다. 

그림 3. 대전 근교 감성의 녹색 여정(순례) 연계 개념도

다시 말해 걷고 싶은 길과 같은 문학적이고 정적인 

고즈넉함이 이미지로 떠오르는, 찾고 싶은 감성적 녹색 

관광지가 연계된 녹색 순례기-여정(Green itinerary)의 

개발이야 말로 소프트웨어적이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역 

색깔을 그대로 투영한 최적의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상상력을 

향토색 짙은 정서로 담아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보들

레르의 詩 <여행에의 초대>에 나오는 구절 Tout n'est 

qu‘ordre et beaute, luxe, calme et volupte (모든 것은 

질서와 아름다움, 호사, 고요 그리고 쾌락) 에서 표현한 

지역의 이미지처럼 우리네 전통적 느림의 미학(충청권

의 상징)을 지역 이미지화 하고 이야기로 살릴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지역에 적합한 효과적인 장소 마케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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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Mise en tourisme)이지 않을 까 한다. 대전 지역 

정뱅이 마을의 경우 정지용의 <향수>와 같은 詩的인 

이미지를 지역에 접목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지역 연출은 자연

스러운 일상에서 묻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 사례

에서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녹색관광과 이미지 개발에 대한 논

의가 제한된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이고 일반

화된 결론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

하게 촬영된 영상물과 현지 대담자료 등을 지면상의 제

약으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점도 밝히고자 한다. 향

후 종합적인 제학문적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계점을 보

완 한다면 장소마케팅과 접목된 녹색관광 활성화 및 지

역관광 이미지화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으리라

고 본다. 추후 계속 될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연구들

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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